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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백뇨에 따른 무증상적 요이상의 장기예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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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: 단백뇨는 사구체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한 표지자일 뿐 만 아니라 예후와도 관련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학교 직장. ,

검진의 보편화로 무증상 요이상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에서 신생검 및 치료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, .

본 연구에서는 무증상 요이상으로 신생검을 시행하고 년이상 장기 추적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백뇨가 장기 예후에10

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계명대병원에서 무증상적 요이상으로 신생검을 받고 년 이상 추적이 가능하였던 성1995 1 2012 12 10

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.

결과: 년 이상 장기추적 하였던 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들 환자의 평균 연령은 세 남녀 비는10 94 . 36±12.9 , 1.3:1,

평균 추적기간은 개월이었다 내원 당시 무증상적 요이상의 임상 발현 양상은 단백뇨 없이 현미경적 혈뇨를 보인 환자154.5±35 .

가 명 이하 혈뇨 군 고립성 단백뇨를 보인 환자가 명 이하 단백뇨 군 현미경적 혈뇨와 단백뇨를 모두 동15 (16%, ), 13 (13.8%, ),

반한 환자가 명 이하 혼합형 군 이었다 조직학적 진단은 신증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추적기간 중66 (70.2%, ) . IgA 68 (72.3%) .

총 명 의 환자가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 중 명 에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되었다 만성 콩팥병으27 (28.7%) 9 (9.6%) .

로의 진행률은 혈뇨 군에서는 한명도 없었고 단백뇨 군이 혼합형 군이 로 단백뇨가 있는 경우 만성 콩팥병으로23.0% 36.4%

진행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진단 당시 일 요단백 배설량에 따른 만성 콩팥병으로의 진행률은 미만군은(p=0.012). 1 0.5 g

명 중 에서 이상 미만인 군에서는 명 중 에서 이상인 군에서는 명중 에서 만성26 8.3% , 0.5 g , 1.5 g 41 29.3% , 1.5 g 27 48%

콩팥병으로 진행되어 요단백 배설량이 증가할수록 만성 콩팥병으로의 진행이 유의하게 높았다 말기 콩팥병의 경우, (p<0.000).

일 요단백 배설량이 미만인 군에서는 한명도 없었다1 0.5g .

결론: 무증상적 요이상이 있는 성인 환자의 장기 추적에서 의 환자가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였으며 단백뇨가 동반된 경28.7%

우 만성 콩팥병으로의 진행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요단백 배설량이 증가할수록 만성 콩팥병으로의 진행률이 높았다 따라서 무증.

상적 요이상 환자에게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 정기적 추적과 동시에 단백뇨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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